
 

깊이 새겨주신 사명 

 

2017년 6월 경애하는 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치과위생용품공장을 

찾으시였다. 

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훌륭한 공장이 

일떠선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

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멋쟁이공장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못내 

만족해하시였다. 

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을 건설하기 참 

잘하였다고 하시며 2015년 2월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앞으로 

치과위생용품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치약을 화장품공장에서가 아니라 

치과위생용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에서 만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

생각하고 이 공장을 건설하도록 하였다고, 결국 자그마한 치약생산흐름선이 오늘 

이처럼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으로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. 

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이 공장은 당에서 

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

위하여 건설한 공장이지 선전이나 하자는 공장이 아니라고 하시며 공장을 

조업한 다음에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여야 

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. 

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는 공장으로! 

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치솔직장과 치과위생용품연구소를 

잘 꾸려주고 원료,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

인민들이 그 덕을 실지 볼수 있도록 공장을 정상운영하는데서 나서는 

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. 




